마1418 (1) Note

◆도우미: 선다싱을 만나다, p147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 가운데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복되게 하시고 
더욱 도우십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돌을 옮기는 일에는 그분의 능력이나 도움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들이 순종하고 돌을 옮기자 
주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수의를 벗겨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심과 무지의 돌을 옮겨줄 수 있지만, 그 무덤 속에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쁜 습관과 악한 친구들을 버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이들이 이러한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도울 지속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위대한 섬김이 필요할 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온전히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의심과 염려로 가득하여 무리를 보내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게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혼자 먹기에도 모자라는 도시락을 가진 작은 소년에게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소년은 어머니가 싸주신 보리떡 몇개와 말린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주님이 나머지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확신하고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 곳에는 과일이나 밀빵을 가진 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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